
서울중앙로타리클럽은 2019년 3월 12일부터 매주 둘째 주 월요일 11시30분 부터 1

시 까지 사회복지 원각에서 주최하는 밥퍼 봉사에 참여 하여, 탑골공원 주변 배고픈 

노인 180명 내지 200여명분의  점심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.

12~15명 내외 신입회원과 선배 로타리안이 함께 참여하는 배식 봉사는 신입회원들

이 더 열성적이어서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.

회장님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로타리마크가 새겨진 봉사 유니폼도 만들어 착용하

고, 배식팀으로 밥을 푸고 국을 푸고 특식을 제공하고 양념과 나물을 담고 자리안내

와 설거지 자리 정리등 각조별 역할분담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짧은 시간 순조로운 배

식을 진행하고 있다.

신입회원의 봉사참여는 6개월을 실시하는 동안 기대 이상의 참여로 선배 로타리안과 함께 척척 호흡이 맞아 오히려 

배식 봉사를 기다릴 정도다.

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점심 배식, 집에서도 해 보지 않았을 밥 푸고, 국 푸고, 설거지하고, 모두가 솔선수범하

는 모범 가장이고 주부일 것만 같았다.

매달 둘째 주 만나는 배고픈 노인을 위한 점심봉사 때때로 로타리 유관 기관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시하는 봉사.

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식사를 드림으로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봉사의 시작, 

이 사회의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졌으면 한다. 참고로 탑골공원 밥퍼 봉사의 시작은 1993년 보리스님께서 공원에 왔

다가 배고픈 노인들을 보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빵 우유 배식을 시작하였고, 그 후 다른 스님과 불자들의 

도움으로 1,200여명분의 밥을 제공하였다고 한다.

2015년부터는 원경스님이 어어 받아 1년 365일 탑골공원 곁에 원각에서 매일 150~200여명의 점심 식사를 무료급식 

하고 있다. 

서울중앙로타리클럽, 탑골공원·원각 점심 밥퍼 봉사 참여
- 추석을 맞아 100만원 성금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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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연

클럽봉사

 봉

 사

074

September 2018 Rotary 3650

075


